
SM, 공급과잉 해결책 "전무"
9 6년1 0월~ 9 7년3월 동아시아 1 7 0만톤 신규가동 … 쌍용도 참여

동아시아에서 SM 신설비가 9 7년3월까지 잇달아 완공, 극심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.

삼성종합화학이 연산 3 5만톤 설비를 1 0월 가동한데 이어 일본의 三菱化學과 Shell 합작회사 세라야

케미컬의 싱가폴·말레이시아·타이·중국 플랜트도 완공, 97년 가동에 들어간다.

아시아·태평양의 SM 신설비 총생산능력은 연간 1 7 0만톤에 이르고 있다.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SM 수요는 최근 2 ~ 3년간 연간 약 6 0만톤이 증가,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

세계 생산능력의 1 0 %에 해당하는 1 7 0만톤이 한꺼번에 늘어남으로써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현대석유화학의 3 0만톤 설비가 1 2월, 유공의 2 6만톤 설비가 9 7년1월 가동하게 되며, 일본 出光石油化

學이 말레이시아에 건설중인 2 0만톤 설비도 9 7년1월에 완공, 2월부터 조업을 개시한다.

또 미국 Dow Chemical과 타이 Siam Cement의 합작회사 Dow Siam이 타이에서 2 0만톤, 일본의 三菱

化學과 Shell 합작회사 세라야 케미컬의 SM/PO 설비도 9 7년3월 완공, 연간 3 2만톤 규모의 SM 공급

을 개시한다.

현재 세계 SM 생산능력은 미국·중남미 연산 6 8 0만톤, 유럽 5 7 0만톤, 일본 3 0 0만톤, 아시아 2 3 0만톤

등 1 7 8 0만톤이다.

유럽·미국·일본의 SM 수요는 연평균 1 ~ 2 %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

두자리 성장을 계속, 96년 9 4 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

아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S M설비의 증설은 수요확대에 대응한 것이지만 한꺼번에 1 7 0만톤이나 증

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수급·시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.

세계적으로도 SM 생산능력을 증설하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어 9 7년말에는 미국·중남미 7 1 0만톤, 유

럽 6 2 0만톤, 일본 3 1 0만톤, 아시아 4 1 0만톤 등 2 0 0 0만톤을 초과할 전망이다.

쌍용정유도 1 3 0 0억원을 투자, 온산에 연산 3 0만톤 규모의 S M공장을 건설, 신규 진출키로 했다.

쌍용은 9 6년1 2월 공장을 착공, 98년6월 완공할 계획이다.

쌍용은 생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1 5 0 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쌍용은 기존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되는 다일루트에틸렌 등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

위해 S M사업에 진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쌍용은 9 0년 B T X사업에 진출, 석유화학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연산 1 0만톤 규모 프로필렌공장

과 6 0만톤 P - X공장을 9 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.

쌍용은 현재 100% 미만인 석유화학비중이 S M사업 진출에 따라 1 5 %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

앞으로 TPA, PP 등에 신규 진출하는 등 석유화학 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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